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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방첩사의 ‘추악한 정치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내란수괴 윤석열 집권 시절 자행된 방첩사의 ‘충격적인 정치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실체가 언론을 통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 ‘최강욱 리스트’에 이어 ‘김병주 리스트’ 의혹까지, 거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에 근무했던 ‘정의용·김도균 리스트’까지 방첩사의 추악한 민낯이   

우리 국민들께 공개되고 있습니다.

□ 더 경악스러운 대목은 이 문건들이 ‘12.3 내란’과 맞물려 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김병주 리스트’는 2024년 8월 중순 직후 작성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내란을 앞두고 군 내부의 반대 세력을 사전에 분류해 통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

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더는 개인 일탈로 덮을 수 없습니다. 지휘부 관여 정황이 있는 이상, 조직적 정치

사찰 의혹입니다. 총선 국면에서 여당 영입 인사 평판 보고서 작성 정황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방첩사는 우리 군의 중요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에 손을 뻗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5공 보안사 시절로 퇴행해 내란의 돌격대장 노릇을 

한 것입니다.

□ 2차 종합특검은 이 모든 의혹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고 어디

까지 보고됐는지, 윗선 보고 여부와 내란과의 연관 및 활용 여부까지 성역 없이 밝

혀야 합니다. 은폐, 축소, 증거 인멸 시도는 단호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방첩사가 작성한 불법적 정치사찰문건이 

내란 음모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음이 명백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을 망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방첩사령부가 개혁의 대상을 넘어 ‘해체 대상’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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